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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와 사랑의 차원성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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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생각이 스치기를, 내 신앙

이, 사랑이, 기도가 쉽게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듯하여, ‘차원성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

일까 궁금하였습니다. 기도와 사랑의 차원성을 높인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받은 주님의 말씀

입니다. ]

‘차원성을 높인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한 몸 일체가 되어 

더욱 그 뜻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도의 차원성’을 높인다는 것은 

늘 하던 기도를 벗어나 

더욱 나의 심정에 맞게 기도하는 것으로써

기도를 하면서 너 스스로에게 깨달음이 오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성령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기도다.

더욱 심정이 뜨겁고, 몰두하는 기도이다.

기존의 것을 벗어난다는 의미로 보면 쉽다.

그리고 ‘사랑의 차원성’을 높인다는 것은

기존의 사랑의 행실에서 벗어나 

더욱 나를 찾고 

더욱 나를 가까이 하고 

더욱 나와 대화하며

더욱 나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네가 ‘내가 될 때까지’가 사랑의 마지막 급이다.

차원성을 높인다는 의미를 알겠느냐?

쉽게 말해서, 

이전의 네가 했던 모든 행실과 고백, 눈물, 수고가 

헛되이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보다 다른 차원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기가 이유식을 먹었으면 

어느 정도 성장된 후에는 밥을 먹어야 되듯이

너도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더 깊은 기도해야 나와 통한다는 것이다.

애인과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으니

집도 마련하고, 자녀 계획도 세우고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도 많으니

사랑의 차원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성장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기도 잘 되다가, 깊이 기도가 되지 않는 자들아

나와 사랑하다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자들아

그것의 이유는 나와 통해보았기 때문이다.

그 같은 수준이 유지되지 않으니 답답한 것인데

다시 회복되려거든

앞서 말했듯이 차원성을 높여라.

기존의 수준을 벗어나 

더욱 몸부림쳐야 나를 만난다.

성장된 고로 깊이 만나자는 것이다.

너희 고통주려고 절대 그러는 것이 아니니,

나의 심정을 헤아려 더욱 나와 뜨겁게 만나자.

예전보다 더욱 깊은 사랑으로 나와 만나자.

이는 내가 너희 데려가려고 

꼭 내 신부 삼으려고 연단시키려고 함이다.

깊은 사랑, 큰 사랑, 높은 사랑하자.

사랑한다. 섭리의 신부들아.

낙심 말고! 포기 말고! 

너희는 할 수 있으니 뛰어넘어라.

결단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가 어릴 적부터 늘 함께 해준 나를 믿어라.

정녕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의 평강을 빈다.


